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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보상체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공경배
옥천시니어클럽 관장

The effect of caregiver compensation system on job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mpowerment

Kyoung-Bae Kong
Okcheon Senior Club Director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보호사의 보상체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임파워먼트에 관한 매개효과를 규명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371명의 자료를 
SPSS 26.0과 AMOS 26.0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보상체계인 급여적 보상, 비급여적 보상은 모두 임파워
먼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임파워먼트는 직무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보상체계인 급여적 보상, 비급여적 보상은 모두 직무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요양보호사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보상체계인 급여적 보상, 비급여적 보상이 직무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임파워먼트는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해 실무교육을 개편하여 장기요양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empowerment within the impact of the 
compensation system for caregivers upon job satisfaction. For this study, the data from 371 survey 
participants conducted with caregivers in long-term care homes within the Capital Area were analyzed 
using SPSS 26.0 and AMOS 26.0.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compensation systems for 
caregivers, financial compensations and non-financial, had a positive impact on empowerment. Second,
the empowerment of caregiver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job satisfaction of caregivers. Third, the
compensation systems for caregivers, which were financial and non-financial compensation, had a 
positive impact on job satisfaction. Fourth, as for the mediating effect of caregiver empowerment, 
empowerment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the compensation systems, which 
were financial and non-financial compensations, upon job satisfaction.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restructure job training and enhance the long-term caregivers' expertise to enhance the 
empowerment of those careg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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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담당

하는 최일선의 핵심적인 인력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보상과 직무만족 수준이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1,2].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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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노인에게 직접 케어를 담당하는 핵심인력
이지만, 심리적, 금전적, 물리적인 근무환경이 열악할 경
우 직무만족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어지며[2,3],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경우에 요양보호 서
비스의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4,5]. 따라서 요양보
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적
절한 노동시간 및 임금, 양호한 직무환경 등과 같은 보상
체계의 안정적인 조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가 격일 혹은 2교
대 근무인 경우가 많고, 임금수준이 열악한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며, 또한 요양보호사들은 개인역할 및 일상 
업무 요인과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요인에서 많은 스트레
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7]. 이러한 요양보호
사의 스트레스는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요양보호사는 수요에 비해 과잉 배출로 인해 
급여 및 복지 수준 등 실질적으로 매우 열악한 형편이며
[6], 둘째, 요양보호사는 노인성 질환에 걸린 환자들을 
상대하는 직업으로서 의료 지시 및 노인심리학적 지식 
등 직업에 대한 전문성은 높게 요구되고 육체적․정신적 
노동 또한 과도하게 요구되는 경향이 있다[8]. 셋째, 요
양보호사가 전문성만 갖추고 경험이 충분하지 않으면 예
상하지 못했던 실천적 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9]. 
이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로 인해 요양
보호사들은 심신이 피로하고 때로는 위험에 노출되거나 
사고에 따른 책임 부담이 요구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본인의 직무만족도가 높지 않을 경우 직업에 대한 회의
를 가질 수 있다[7-9].

또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은 요양보호사 서비스 질적 
향상을 이루어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은 노인 케어 서비스 영역의 전문화와 노인의 만족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인 요양보호사와 
서비스 수혜자인 노인 또는 보호자에게 신뢰와 지속적인 
이용의도를 불러일으켜 궁극적으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7,19,46].

한편 요양보호사는 주어진 사명과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 등을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업무의 문제에 대한 문
제가 생길 경우 스스로의 진단 및 평가를 통해서 클라이
언트의 문제해결을 돕고, 필요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직무 수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직업에 대한 만
족도 제고와 상호관계 및 보상관계 개선 등의 조직의 직
무환경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하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주도성, 혁신성 및 창의성을 배양하고 능력을 신장시키

며[10], 궁극적으로 정신요양시설의 조직 효과성을 증진
시켜야 하는 임파워먼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11]. 또한 임파워먼트가 강화되면 요양보호사의 직무
몰입, 직무만족, 혁신행동 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다[15]. 즉, 서비스 제공 수준의 향상은 
고객지향적 태도로 이어져 결국 요양보호사의 노인케어 
영역이 보다 긍정적이고 전문성 있기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임파워먼트에 대
하여 보상체계와의 연관성을 이루어 연구된 사례가 미비
하며, 보상체계의 긍정적 개선이 이루어 질 경우 임파워
먼트를 경유하여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연
관성을 연구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요양
보호사의 보상체계와 임파워먼트, 직무만족도의 관계성
을 분석하고, 요양보호사의 보상체계가 직무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직무여건 개선, 
업무 특정 강화, 조직 효과성과 효율성 증대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 개선과 직무만족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보상체계
보상이란 고용 관계에서 종업원이 받는 모든 유형의 

금전적 대가, 유형적 서비스, 혜택이라고 정의하였다[12]. 
이는 조직의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모든 보상을 포함하며,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보면 일
반적인 보상을 의미한다[13]. 기업에서는 우수한 인적자
원을 선발하여 조직원들이 높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
게끔 동기를 유발하는 경영활동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
서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하는 주요 수단으로써 보상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상은 기업에게 이
익을 가져다주는 구성원들의 행동에 따른 대가로서 개인
과 기업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보상은 모든 조직에 꼭 필요한 조직 관리의 중요한 수단
이 되고 있다[12]. 또한 Kanungo와 Mendonca(1988)
에 따르면, 보상이란 조직에 필요한 능력, 지식, 재능 등
을 보유한 사람들을 유인하여 가치 있고 생산적인 직원
들을 고용한다[14]. 이때 보상은 정상적인 근무 및 기대
하는 수준의 성과에 대해 동기화하고, 직원이 도전적인 
지위에서 일할 수 있게 자극할 뿐 아니라 조직에 관한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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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직무만족도를 증진 시킨다고 하였다. 이런 보상은 첫
째, 급여적 보상으로 급여, 수당, 연금 및 퇴직금 등이 있
고, 둘째, 비급여적 보상으로 승진, 공정한 근무환경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15].

2.2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힘을 부여하는 것’이

라는 개념으로, 조직의 무력감을 해소하고 구성원으로 
하여금 일에 몰입하면서 변화와 성과를 추구하게 함으로
써 조직의 헌신과 도약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정치학, 사
회학, 경제학에서 출발하였다[16]. 또한 종업원들에게 업
무재량을 위임함으로써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체제 내에
서 조직의 성과를 이끌고 의욕을 높이기 위한 ‘권한 부
여’라는 의미이다. 즉, 임파워먼트란 요양보호사들이 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직 안에서 인정을 받고 대상자와
의 관계를 증진시키며 스스로를 신뢰하고, 책임지는 능
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15]. 이예진
(2018)은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을 전문성 신장, 의사결
정, 자기효능감, 지위, 영향력, 자율성 등으로 구분하였
다[17].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은 스스로 자신의 일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
고, 전문성 신장은 업무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성장과 발
전을 위한 과정 및 훈련 등을 의미한다[18]. 지위는 자신
의 지식과 전문성에 대해 상사, 동료 등으로부터 지지, 
칭찬, 존경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효능감은 자기 자
신이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19]. 자율성은 
자신이 누구의 간섭 없이 주도권과 재량권을 가지고 행
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인식이고, 영향력이
란 개인이 속한 조직에서 얼마나 본인이 차별화된 존재
인지를 인식하는 정도로서, 자신이 조직의 과업수행에 
관한 전략적, 관리적, 실무적인 절차 및 결과에 대해 영
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에 관한 지각 정도를 말한다[20].

2.3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란 Betty와 Schneider(1981)는 조직의 구

성원이 직무를 달성하고 추진하는 가운데 직무를 통한 
평가에서 획득할 수 있는 유쾌한 감정 상태라고 하였다
[21,22]. 이는 고용인이 업무에 관해 갖는 개인의 총체적
인 감정, 또는 근로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나타내는 심리
의 감정적 표현의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동안 진행
된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로 김은희
(2007)는 직무만족도에 대하여[23] 직무자체, 상사와의 
관계와 보수, 승진, 또한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요인을 

제시한 바 있다[24]. 또한 장인자(2018)의 요양보호사의 
업무환경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분석
한 연구[15]가 있으나, 이에 관한 요양보호사의 심리 요
인에 대한 고찰은 아직까지 소진을 중심으로 주로 이루
어져 있어 임파워먼트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4 선행연구
요양보호사의 보상체계와 임파워먼트 간의 관계를 선

행연구에서 살펴보면, 먼저 Stewart(1994)의 연구에서 
조직원들에게 보상을 한다든지, 혹은 임파워먼트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요구되는 책임이나 추가적인 기술에 대한 
보상은 임파워먼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성
을 언급하고 있다[25]. 조직 내에서의 종사자들의 긍정적 
강화로서 칭찬과 금전적 보상이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26]. 요양보호사의 임파
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27]에서 보상
체계 요인은 임파워먼트의 의미성과 효과성에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
진열과 서보준(2018)의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임파
워먼트는 직무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28], 변미경(2013)의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임파워먼트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29]. 이와 같이 임파워먼트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30].

한편, 임파워먼트의 형성은 단일한 요소나 단편적인 
차원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특성 및 환경
적 요인에 이르는 광범위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 따라서 외적인 환경 요인과 임파워먼트와 밀접한 관
련이 있으며, 장인자(2018)의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 
변수라고 언급하였으며, 더 나아가 직무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직무환경 중 급여, 승진기회, 사회적 
인정과 같은 보상체계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
개효과가 있는 것을 밝혔다[15]. 박단비(2022)의 연구에
서는 요양보호사의 감성지능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임
파워먼트의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
러한 임파워먼트는 혁신행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직무만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10]. 결론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임파워되기 위해서는 개
인과 조직 모두가 변화으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행에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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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야 하며 임파워먼트의 성공을 위해 개인의 경우 외부
적 환경의 특성 요인과의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직무만족도는 종업원이 조직에서 부여받은 직무에 대
한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서, 조직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보상에 대한 만족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23]. 중
앙부처 공무원, 경찰공무원, 산림청 공무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보상유형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를 규명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급여
적 보상과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연구로서, 
보수와 관련하여 박재홍(2010), 신승균(2009), 한종희
(2007) 등의 연구가 있다[31-33]. 둘째, 비급여적 보상
과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세부요인별 연구로
서, 직무중요성과 관련하여 김대원과 박철민(2003), 염
영희 외(2009) 등의 연구가 있으며[34,35], 직무자율성 
관련 연구로는 강홍구(2006) 등을 들 수 있다[36].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독립
변수로 선정된 급여적·비급여적 보상체계들은 임파워먼
트, 직무만족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고, 임파워먼
트가 보상체계와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보호사의 보상체계와 임파워먼

트,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성을 규명하고,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모형은 다음의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
사는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400부를 조사
하였으며, 설문지는 400개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 
29부를 제외한 나머지 총 371부를 조사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89명(24.0%), 
여성 282명(76.0%)로 나타났고, 연령은 30대 이하가 
148명(39.9%)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95명(25.6%), 40
대 86명(23.2%), 60대 42명(11.3%)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은 ‘4-5년’이 101명(27.2%)으로 가장 많았고, 
‘6-10년’ 94명(25.3%), ‘1-3년’ 91명(24.5%), ‘10년 이
상’ 59명(15.9%), ‘1년 미만’ 26명(7.0%) 순으로 나타났
다. 재직기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251명(67.7%), 재
가노인복지시설이 120명(32.3%)으로 나타났다.

3.3 측정도구
3.3.1 보상체계
본 연구에서 보상체계란 직무환경에서 계약을 통한 조

직과 개인 간의 거래라고 정의하였다[37]. 보상체계 척도
는 박상훈(2017)의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지[38]를 토대
로 급여의 적절성,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의 세 가지 하위 
요인, 즉 급여적 보상체계의 척도인 급여의 적절성(5문
항), 비급여적 보상체계의 척도인 교육훈련과 복리후생(8
문항),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리커트 5점 척
도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보상체계를 높게 지각하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보상체계의 전체 신뢰
도(Cronbach’s α)는 0.851였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
는 급여적 보상체계 0.942, 비급여적 보상체계 0.845로 
나타났다.

3.3.2 임파워먼트
본 연구에서 임파워먼트란 자신에 대한 삶과 환경을 

얼마만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
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29]. 임파워먼트 척도는 Short
와 Rinehart(1992)가 제작하고[39], 이철수(2007)가 수
정 및 보완한 질문지[40]를 본 연구에서 그대로 적용하였
다. 임파워먼트 척도는 여섯 가지 하위변인인 전문성 신
장(8문항), 의사결정(6문항), 자기효능감(5문항), 지위(9문
항), 영향력(6문항), 자율성(4문항) 등의 총 3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리커트 5점 척도이며, 총점이 높을수
록 임파워먼트를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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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한 임파워먼트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
는 0.975였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의사결정 0.910, 
전문성 신장 0.911, 지위 0.899, 자기효능감 0.913, 자
율성 0.921, 영향력 0.935로 나타났다.

3.3.3 직무만족도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도란 직무과업, 동료관계, 작업

조건 등 다양한 측면에 관한 개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 느낌의 정도로 정의하였다[41]. 직무만족도를 측정하
기 위한 도구는 고길석(2008)과 왕영계(2013)의 문항
[42,43]을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점)’ ~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리커트 5점 척도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를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무만족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941로 나타났다.

3.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6.0, AMO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CFA), 상관관계 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부트스
트래핑 분석,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보상체계, 임파워먼트, 직무만

족도 요인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행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보상체계, 임파워
먼트, 직무만족도의 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및 평균분산추출지수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이 각각 기준치인 0.7이상, 0.5이상
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도구에 관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3481.126, df=1032, GFI=0.808, RMR=0.059, 
IFI=0.866, CFI=0.865, RMSEA=0.080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아래의 Table 1
과 같이 요인부하량(λ)이 0.566에서 0.967로 나타나 각 
요인에 관한 타당성이 양호한 것으로 검증하였다.

Path S.T
β S.E. t-value C.R AVE

Compensat
ion System

Financial 
compensati

ons

→ FC 1 .937 Fix -

.960 .857→ FC 2 .967 .026 40.321 ***

→ FC 3 .938 .029 35.690 ***

→ FC 4 .747 .033 19.595 ***

Non-
financial 

compensati
ons

→NFC 1 .819 Fix -

.920 .747
→NFC 2 .566 .062 10.938 ***

→NFC 3 .833 .062 17.193 ***

→NFC 4 .831 .061 17.158 ***

Empowerm
ent

Decision-
making

→ DM 1 .805 Fix -

.947 .751

→ DM 2 .802 .045 22.602 ***

→ DM 3 .637 .089 13.135 ***

→ DM 4 .795 .077 17.491 ***

→ DM 5 .819 .066 18.222 ***

→ DM 6 .853 .064 19.300 ***

Growth of 
professional

ism

→ GP 1 .771 Fix -

.950 .703

→ GP 2 .827 .057 17.357 ***

→ GP 3 .636 .060 12.688 ***

→ GP 4 .701 .077 14.197 ***

→ GP 5 .741 .063 15.135 ***

→ GP 6 .802 .062 15.461 ***

→ GP 7 .749 .060 15.341 ***

→ GP 8 .767 .060 15.797 ***

Status

→ S 1 .853 Fix -

.958 .766

→ S 2 .812 .046 19.573 ***

→ S 3 .752 .049 17.299 ***

→ S 4 .841 .044 20.783 ***

→ S 5 .864 .037 21.787 ***

→ S 6 .791 .038 18.762 ***

→ S 7 .705 .050 15.724 ***

Self-
efficacy

→ SE 1 .743 Fix -

.942 .764
→ SE 2 .846 .056 20.710 ***

→ SE 3 .870 .075 16.860 ***

→ SE 4 .833 .071 16.097 ***

→ SE 5 .768 .077 14.701 ***

Autonomy

→ A 1 .849 Fix -

.954 .840→ A 2 .905 .053 22.932 ***

→ A 3 .857 .060 21.127 ***

→ A 4 .875 .065 21.901 ***

Influence

→ I 1 .800 Fix -

.943 .736

→ I 2 .800 .065 17.595 ***

→ I 3 .865 .067 19.640 ***

→ I 4 .880 .059 20.135 ***

→ I 5 .880 .055 20.127 ***

→ I 6 .842 .063 18.887 ***

Job satisfaction

→ JS 1 .882 Fix -

.957 .848→ JS 2 .927 .037 27.394 ***

→ JS 3 .906 .040 25.995 ***

→ JS 4 .868 .041 23.660 ***

***p<.001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아래의 Table 2에서 보상체계,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도의 각 하위변수 별 상관관계를 보면, 보상체계 하위변
수 중 급여적 보상체계는 임파워먼트인 전문성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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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566, p<.01)에 가장 큰 상관 크기를 보였으며, 비급
여적 보상체계는 지위(r=0.337, p<.01)과 가장 큰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도는 보상
체계인 급여적 보상과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722, p<.01).

연구변수의 정규성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 및 
첨도 값을 산출하였다. 왜도는 절대값 기준으로 0.336에서 
1.094 사이이며, 첨도는 0.080에서 2.541로 나타나 왜
도의 절대값이 3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으로 나타
나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44].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 1 　 　 　 　 　

2 .358** 1 　 　 　 　 　 　 　
3 .394** .220** 1 　 　 　 　 　 　

4 .566** .305**.796** 1 　 　 　 　 　
5 .508** .337**.729** .785** 1 　 　 　 　

6 .527** .305**.551** .721** .746** 1 　 　 　
7 .437** .204**.781** .755** .702** .715** 1 　 　

8 .489** .212**.768** .735** .789** .666** .772** 1 　
9 .722** .383**.495** .668** .563** .579** .523** .504** 1

Mean 5.00 4.24 4.54 4.76 4.50 4.89 4.75 4.62 5.02
SD .844 1.1881.011 .821 .710 .673 .912 .825 .855

skew -1.094 -.541-.851 -1.023 -.336 -.721 -1.302 -.736 -1.233
kurtosis 1.966 -.327 .470 1.108 -.080 .901 2.541 .970 1.927
**p<.01
1: financial compensations, 2: Non-financial compensations, 3:
Decision-making, 4: Gowth of professionalism, 5: status, 6: 
Self-Efficacy, 7: autonomy, 8: Influence, 9: Job Satisfaction

Table 2. Correlation

4.3 연구가설 검증결과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행하였다. 먼저 구조방정석 모형에 대한 연구모형 적
합도를 분석한 결과, =442.929, df=127, GFI=0.888, 
RMR=0.065, IFI=0.951, CFI=0.951, RMSEA=0.082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를 다음
의 Table 3과 같이 살펴본 결과, 요양보호사의 보상체계 중 
급여적 보상(β=.509, p<.001), 비급여적 보상(β=.157 
p<.01)은 임파워먼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파워먼트(β=.342 p<.001)는 직무만족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
보호사의 보상체계 중 급여적 보상(β=.510, p<.001), 비
급여적 보상(β=.098, p<.05)은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ypothesis S.T β S.E. C.R. P

Financial 
compensations →

Empowerment
.509 .051 9.865*** .000

Non-financial 
compensation → .157 .039 3.060** .002

Empowerment → Job 
Satisfaction .342 .044 7.432*** .000

Financial 
compensations → Job 

Satisfaction

.510 .043 10.926*** .000

Non-financial 
compensation → .098 .029 2.438* .015

***p<.001, **p<.01, *p<.05

Table 3.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또한 보상체계와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
에 관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방법으로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
과, 보상체계인 급여적/비급여적 보상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에 대한 매개효과는 모두 직접효과
가 유의하게 나타났고(p<.001), 간접효과 및 총효과도 
유의수준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임파워먼트가 보상체계와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분매
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Direct effectIndirect effect Total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Financial 
compensations Job 

Satisfaction
.510*** .000 .174*** .000 .684*** .000

Non-financial 
compensations .098* .015 .054** .004 .152*** .000

***p<.001, **p<.01, *p<.05

Table 4. Analysis result of indirect effect of 
empowerment through bootstrapping

 

임파워먼트에 대한 매개효과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Sobel-test를 
실행하여[45], 보상체계인 급여적 보상과 비급여적 보상
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임파워먼트 각각의 매
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급여적 보상 Z=5.880 
(p<.001), 비급여적 보상 Z=2.797(p<.01)로 나타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는 급여적 보상, 비급여적 보상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보상체계는 임파워먼트를 부분 
매개하여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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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Sobel-test

Z-value P
Financial 

compensations
Empowerment Job 

Satisfaction

5.880*** .000

Non-financial 
compensations 2.797** .005

***p<.001, **p<.01

Table 5. Analysis result of mediating effect of 
empowerment through Sobel-test

5. 결론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보상체계가 직무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에서 임파워먼트에 관한 매개효과의 규명을 목
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수도권 소재 장기요
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371명의 자료를 SPSS 26.0과 AMOS 26.0으로 분석하
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요양보
호사의 보상체계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면, 요양보호사의 보상체계인 급여적 보상, 비급여적 보
상은 모두 임파워먼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강숙과 김승용(2013)의 연구
에서 요양보호사의 보상체계가 임파워먼트 향상에 중요
한 요인이라고 밝힌 결과[27]와 일치한다. 따라서 요양보
호사의 보상체계에 있어서 임파워먼트를 높이기 위해 요
양보호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의 임파워먼트는 직무만
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변미경(2013), 이진열과 서보준(2018)의 연구에서 
요양보호사의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도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결과[28,29]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요
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킬 수 있는 조직 내의 인력관리 방안과 추후교육
을 계획하고, 장기근속으로 요양보호사로서 직업의식을 
함양하여 요양보호 업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보상체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의 보상체계인 급여적 보
상, 비급여적 보상은 모두 직무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승균(2009)이 
경찰공무원의 보수 만족, 보수 공정성이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32], 중소제조업 조직구성원을 대
상으로 한 김유규(2017)는 보상 만족이 직무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13]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월평균급여, 보상만족, 보상 공정
성 등 수준을 높이는 것이 직무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
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요양보호사의 보상체계와 직무만족도의 관계에
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보상체계인 급여
적 보상, 비급여적 보상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
계에서 임파워먼트는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
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양보호사의 보상체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임파워먼트는 정적인 
부분 매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요양보호사의 월평균급여가 올라가고, 승진 등 보상
에 관한 공정성이 높아질수록 임파워먼트를 증가시키고, 
이런 임파워먼트는 직무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근무환경에서 보상
체계를 분리하여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사
례 연구한 것이 학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요양보
호사들의 현장 맞춤형 서비스 대비 월평균급여는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이들의 보상에 관한 만족과 공정으로 
구성한 보상체계와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
트의 매개효과를 규명한 것은 학문적 의의가 매우 크다
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보상체계에 대한 실천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19년
도 장기요양 실태조사(강은나, 2019)에 의하면 요양보호
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는 41.2%로 낮으며[46], 자
긍심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따라서 장기요
양기관의 서비스의 질 향상, 근무환경 개선, 인권의식 증
진 등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임파워
먼트 향상을 위해 현장 업무에 적합하게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전문기술, 지식 등이 습득될 수 있는 근무환
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
이나 치매 전문교육 등을 실무중심 교육으로 개편하여 
장기요양인력의 책무교육 강화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
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대인관계 속에서의 감정적 스트
레스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낮추고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
법 중 하나로 처우개선비와 수당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강화하여 지급함으로써 임금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전문성 강화를 통한 능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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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워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선정이 특정 수도권 지역에 국

한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는 확률적 표집을 통해 연구대상 지
역 및 대상자를 충분히 고려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요구된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보상체계와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추후에
는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적지지, 근무환
경 등에 관한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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